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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표 기업의 노력

- 다임러 벤츠는 이미 오래전에 미국식 회계 기준을 수용함으로써 크라이

슬러 합병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었음

·다임러 벤츠는 독일·미국식의 회계 기준을 병행하던 것을 1996년 결산

작성 때부터 미국 회계 기준으로 일원화시킴

→ 독일 정부는 상장기업의 연결 결산에 자국 기준 이외 미국 월가의 기

준을 인정하기로 함

- 글로벌화의 핵심에 주주 가치 경영 도입

·다임러 벤츠 크라이슬러로 상징되는 독일의 글로벌 기업은 이사회 구조를

개혁하고 미국식 회계 기준이나 스톡옵션제를 도입함

- 미국식 감사 이사회의 도입

·미국식으로 최고경영책임자(CEO)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이사회를 도입

→ 다임러사는 2001년 10월 미국 기업의 이사회에 해당되는 사외 이사회에

의한 경영평의회를 발족, 주주 중시를 위해 경영진을 감시하는 미국형

기업 지배구조를 도입하였음

·독일의 전통적인 감사 이사회는 경영자나 주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이나

노동조합의 대표도 참여하였음

- 다임러의 미래

·2001년말 다임러사의 실적이 당초 구조조정 목표치였던 55-65억 유로에

못미친 27억 유로에 그침으로써 4월 10일 베를린 주주총회에서 소액 주주

로부터 경영 압박을 받음

1) 日本經濟新聞(2002년 4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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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실적 부진의 배경에는 상용차 부문의 부진, 크라이슬러 등 그룹

재건의 지연 등이 작용함

·주주 총회의 결과, 주주 배당금을 1.35유로(1유로 감축), 임원 및 감사 이

사회 임원 임용, 슈렘프 사장의 2005년까지 연임 등이 의결됨

→ 다임러사는 전통적인 독일식 장기적 경영 실적 주의와 미국식 단기 실

적 주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음

< 다임러 벤츠 크라이슬러의 경영 실적 >

·슈렘프 사장은 크라이슬러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미쓰비시자동차의 재

무 개선 가속화에 역점을 두고, 2003년이후 미쓰비시 자동차 주식의 과반

수를 취득하여 경영권을 장악하고, 연결 대상 자회사에 편입시킬 가능성

도 제기됨

독일의 선택

- 독일 정부가 스톡옵션제를 도입한 것도 헥스트(舊 아벤티스), 벤츠, 바이

엘 등 글로벌 기업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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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반되는 세제 등 국가 차원의 제도 개편도 다임러 벤츠 등 글로벌

기업들의 선도하에 진행되어 옴

- 도이치 은행은 2001년 12월 결산부터 미국 회계기준에 따르기로 함으로

써 기존의 독일식 은행-기업간 상호의존 관계를 청산하고자 함

- 유럽위원회는 2005년부터 유럽의 상장기업의 회계제도를 국제회계기준으

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함

·뿐만 아니라, 회사법의 통일도 고려중임

- 독일 중소기업(미텔슈탄트)의 반발도 있음

·글로벌 기준의 도입에 소화불량이라는 불만 소리가 누적되고 있으며, 주

주 중시 경영이나 이사의 고액 연봉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도 적지 않음

< 다임러 벤츠 크라이슬러의 기업지배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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